
또 드러난 안광한의 거짓말, 이제 검찰 수사가 답이다 

‘비선실세’의 MBC 농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윤회 “안광한과 식사 모임에서 만났다”

지난 1월 안광한 MBC 사장이 정윤회와 만났다는 TV조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던 안광한 본인과  MBC 측의 해명이 거짓
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씨는 어제 보도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안광한 전 사장과 식사 모임을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안광한 전 사장은 1월 최초 보도 당시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주장했고, <뉴스데스크>는 이 보도자료를 베껴 그대로 보도했다. 안광한 개인을 위해 뉴스를 동원한 치욕적
인 뉴스 사유화였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인사가 새빨간 거짓 해명도 모자라, 뉴스까지 동원해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현 김장겸 사장이다. 5일 뒤 MBC 사측은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광한, 정윤회 아들 드라마 캐스팅 압력 의혹 

안광한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정윤회 씨의 아들을 MBC 드라마에 캐스팅하라는 압력을 가한 의혹도 받
고 있다. 여러 명의 MBC 드라마  PD들이 장근수 당시 드라마본부장으로부터 ‘사장 오더’라며 정 씨 아들을 출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출연료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캐스팅하라”는 어이없는 지시였다.경영진이 일선 PD에게 특정 배
우의 캐스팅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 씨의 아들은 안광한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7편의 MBC 드라마에 잇따라 출연했다. 따라서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작진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윤회 씨는 어제 인터
뷰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비선실세의 방송 농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여론전
에 청와대가 MBC를 동원한 정황을 보여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도 공개됐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MBC 농단 의혹 수사하라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비선 실세’가 MBC 드라마 캐스팅에까지 개입한 경위를 밝혀 처벌해달라며 
안광한, 정윤회, 장근수 씨를 배임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 기간 만료와 함께 검
찰로 넘어갔다. 안광한 전 사장은 이와 별도로 해외 출장을 핑계로 회사 공금으로 개인 관광을 다닌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
발돼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모두 감옥에 있다.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농단한 자들도 철저
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적폐 청산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철저하게 수
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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